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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이라는 값비싼 대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고전 6:20) 예수님의 노예가 된 우리는 왕을 신실하고 기쁘게 섬기기 위해 자기 생명과 권리를 포기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종입니다”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전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베푸는 주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톰 레이너는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기꺼이 꼴찌를 선택하라
종은 꼴찌가 되길 선택하는 것을 넘어 꼴찌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열두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상상할 수 없는 요청을 했을 때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마 20:21). 그녀의 아들들은 이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녀는 그들이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분히 여겼습니다(마 20:24).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긴장을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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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처럼 되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을 섬기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가요? 마지막이 되길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가요? 기꺼이 목숨을 희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그룹 공동체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종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말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우리는 종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줄의 맨 앞줄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제 권리를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라
진정한 하인은 주인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종은 주인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자세를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꺼이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여기고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행동과 생각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애씁시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사랑하라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은 먼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어떤 일을 하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성급한 기질에 따라 거부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요 13:6).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요 13:7)라고 침착하게 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반대하자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요 13:8).
당시 문화에서, 발 씻기는 행위는 더러운 일이었으므로 보통은 하인에게 위임했습니다. 대부분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샌들은 발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긴 했지만 먼지가 많은 도로와 길에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진 못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모두들 가장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찮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거나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과 다가올 날에 그분을 직접 만나는 기쁨을 모두 얻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주인을 충실히 섬기는 종의 모습을 웅장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충실한 종은 자기가 섬긴 일에 대해 설명하도록 호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칭찬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

※ 이 글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톰 레이너, 국제제자훈련원)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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